
바이오테크, 신약 개발의 필수요소
McKinsey, 20 10년 정밀화학제품의 60% 바이오테크 방식 생산

Biotechnology가 신약 개발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밀화학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

하려면 바이오테크를 기술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Biopharmaceuticals은 어려워지는 사업여건에 직면하고 있는 정밀화학 주문 생산기업들에게 차세대 성장부문으

로 거론되고 있다. 높은 신장률이 나타나고 있으며, Biologics 베이스 약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

이다.

제약기업 특히 소규모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발효 생산능력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계약 생산기업들

이 호기를 맞고 있다.

McKinsey는 바이오테크가 향후 10년 동안 화학부문의 주요 혁신 원동력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제약이 정밀화학 특히 계약생산에서 바이오테크를 이끌고, 바이오테크가 기존의 방식을 대체해 연평균 6%의 신

장률을 나타내면서 2010년에는 정밀화학제품의 60%가 바이오테크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1999년에는 제약시장에서 480억달러의 정밀화학제품 중 15%가 바이오테크 방식으로 생산됐다.

바이오테크 방식의 정밀화학제품 생산은 연평균 신장률이 20%인 반면, 기존 방식은 연평균 1% 감소할 전망이

다.

제약시장에서 정밀화학 비중이 70%에서 80%로 증가하고, 제약기업의 자가소비가 감소하며, 2010년에는 바이오

테크 방식으로 생산되는 신약 비중이 80%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그러나 지나친 낙관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. Avecia Life Science Molecules는 2010년 바이오테크 생산제

품이 신약의 50%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생명과학에서 바이오테크의 발전에 대한 예상이 지나치더라도 합성 정밀화학 수요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

이라는 분석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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